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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수출액 200억달러 돌파
산자부, 2005년 사상최대 기록 … 자동차․반도체는 300억달러 상회

자동차, 반도체, 기계,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6대 업종의 2005년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자동차와 반도체는 단일품목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하고 기계와 석유화학은 사상 

처음으로 수출 20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환익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8월3일 브리핑에서 2005년 하반기에는 기계, 디지털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4

개 업종의 수출전망이 가장 밝으며 조선, 석유화학도 수출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05년 상반기 수출실적을 기준할 때 8대 주력 기간산업이 전체 수출의 82% 이상을 점유하면서 흑자가 

564억달러로 전체 무역흑자 125억달러의 4.5배에 달했고 달러화 약세, 고유가 등 부정적인 외부환경에도 불구

하고 하반기에 8대 주력 기간산업의 수출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전망치대로 수출이 실현되면 섬유와 디지털 전자를 제외한 6개 업종은 모두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자동차와 반도체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 기계와 석유화학은 200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조환익 차관은 2005년 수출 2850억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고유가로 무역수지 악화 요인이 

발생한 만큼 무역수지 전망치 280억달러 달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상반기 수출실적은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석유화학(39.9%), 

철강(36.7%)과 국산제품의 품질 및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제고된 자동차(25.1%), 기계(24.8%) 등 4개 업종이 

가장 좋았다.

섬유(-6.9%)는 섬유쿼터제도 폐지 이후 중국·인디아 등 개발도상국의 시장잠식으로, 디지털전자(-1.9%)는 

원화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상반기 수출실적과는 달리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증가추세로 반전되는 디지털전자를 필두로 기계, 

반도체, 자동차 등 4개 업종의 수출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전자(15.0%)는 2005년 10월 개최될 예정인 한국전자전을 기점으로 각종 신제품 출하를 통해, 반도체

(16.4%)는 계절적 수요 확대와 플래시 메모리 수요증가 등으로, 기계(24.4%)와 자동차(9.9%)는 상반기의 수출

확대요인이 큰 변동 없이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수출증가추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철강(7.0%)은 철강가격 하락으로 수출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되고, 섬유(0.4%)는 중국 등 개도국의 지

속적인 시장잠식으로 급격한 수출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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